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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해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
- 해파리 쏘임사고 유의 당부, 구제작업 신속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8월 16일(화)

17시부로 경남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에서 8월 15일(월)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경남 거제 연안에 많게는 100㎡당 50마리 이상 노무라입깃해

파리가 관찰됨에 따라 발령하게 되었다.

  * 경남 해역 1∼50마리 이상/100㎡ 출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 등의 어업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의 피해를 입힌다. 7월 중순부터 국내연안에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부산, 울산, 강원, 경북해역에 다수 출현함에 따라 지난

7월 27일(수) 동해안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 바 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대형흡입기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제거, 주의 안내방송, 물놀이 입수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경상남도



해역에서도 관찰됨에 따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경남해역까지

확대하여 발령하게 되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파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어업인과 해수욕객들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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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지역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확대 발령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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